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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올 한 해 쉼 없이 달려온 쿠팡 뉴스룸. 반가운 얼굴들과 따뜻하고 신선한 이야기들이 뉴스룸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어떤 이야
기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7월 뉴스룸 개편 이후 총 65편, 영상을 포함하면 총 71건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쿠팡 입점 제조사 및 판매자, 쿠
팡이츠 점주 등 쿠팡과 함께 성장한 파트너 18명의 인터뷰가 차례로 소개되었는데요. 이 중 쿠팡이츠 입점 후 주문 폭발로 행
복한 고민 중이라는 도곡시장 전라도반찬집 사장님의 인터뷰가 독자들의 가장 많은 호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반찬집은 코로나로 인해 시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져 매출이 30% 이상 줄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쿠팡이츠에 입점한
후 배달로만 월 1500만 원의 매출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함박미소가 보는 이들을 뿌듯하게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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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1세대 가구의 대명사이며 쿠팡을 통해 온라인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스튜디오 삼익’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와 함께 만든 패션 모자들을 가지고 쿠팡에 입점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제이제이 나인의 서가예 대표는 쿠팡의 광고모
델이 되기도 했죠.  

쿠팡 직원들도 뉴스룸을 통해 얼굴을 보였습니다. 올해 14명의 직원들이 쿠팡에서의 일과 삶을 뉴스룸을 통해 공유해 주었
는데요. 그 중에서도 왕언니 쿠팡친구 김가영 님의 인터뷰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49세에 쿠팡에 입사해 이제 5년차 쿠친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영 님은 쿠팡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며 환갑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주5일 근무, 자유로운 연차사용 같은 이유에서죠. 언제나 환한 미소로 동료들의 사랑을 받는 가영 님은 쿠
팡의 인기 웹툰 시리즈 ‘9시 내쿠팡’에도 출연했는데요. 후광이 비추는 미소가 화제가 되어 쿠팡뉴스 공식 페이스북 계정의 모
델(?)로도 활동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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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만 21세 최연소 쿠친 강호준 님,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출신 캠프리더 양병두 님, 프랑스에서 온 한국말 잘 하는 쿠팡직
원 안젤리나 님의 이야기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폐증 아들을 둔 아버지가 쿠팡이츠에 보낸 편지가 뉴스룸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아버
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감을 느끼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가 삶에 활기를 느끼니 저희 가정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라며 장애인에게 편견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쿠팡에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는 뉴스룸에 소개되기 전 미디어를 통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쿠팡 뉴스룸의 마지막 기사는 강아지들이 장식했습니다. 쿠팡의 동호회 유기타팡의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현장취재기는 귀여
운 견공들의 사진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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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22년에는 좀 더 함박웃음 지을 일이 많아지길 
뉴스룸 팀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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